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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February
 11
•마태복음 6:9

제3계명은 구약과 신약에서 달리 적용됩니다.         구약의 법이 부정적 의미의 ‘금

지법’이었다면, 신약시대에는 긍정적 의미의 ‘실천법’으로 새로이 읽힙니다. 예수님

은 주기도문을 통해 ‘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라’고 명하십니다. 

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.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

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,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.

‘축복’의 히브리어 ‘바라크’는 ‘무릎을 꿇다’라는 의미입니다.         즉 ‘하나님을 향

한 존경, 등을 굽히거나 절하는 것’을 가리킵니다. 결국,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하

며 주께 나와 자복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

된 삶입니다.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. 하나님의 이름

이 내 삶의 전 영역에 드러나게 하십시오. 이를 통해 일상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의 

능력과 복이 임하게 됩니다.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변하고, 거룩한 하나님 나라

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. 삶의 모든 영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(롬 8:28).

우리는 아직 다 살지 않았고,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        인생을 끊어서 보

면 비극이고, 나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

다. 우리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선하신 뜻을 작정해 놓으

셨습니다.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. 하나

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. “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

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

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”(사 41:10).

나는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

진심으로 신뢰합니까?

❶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냅니까?

❷ 나의 불신과 연약함에도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까?


